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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산지 기상

□ 지난주 주말부터 다시 눈오기 시작하여 1월 한파 장기화

 ○ 1월 주 출하지역인 진도, 신안, 영광 등에 적설 발생(1.1~1.17).

  - 진도: 12.8cm, 신안: 13.9cm, 영광: 24.8cm

 ○ 17일까지 한파 일수 늘고, 평균최저기온도 평년보다 4℃ 가량 낮은 상황

  - 한파 피해 온도(-5℃) 일수: 진도 13일, 신안 9일, 영광 15일

  - 주산지별 1월 평균최저기온

    ·진도: (2011) -7.1℃ → (2010) -5.2 → (평년) -3.4

    ·신안: (2011) -5.1℃ → (2010) -3.3 → (평년) -1.6

    ·영광: (2011) -9.0℃ → (2010) -7.0 → (2009) -5.6

 ○ 부산은 서울시장으로의 출하가 거의 없으나 한파 피해 여전

    ·부산: (2011) -5.0℃ → (2010) -3.3 → (평년) -0.3

<대파 주산지별 1월 최저기온 분포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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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 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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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지 동향

□ 신안

○ 한파와 폭설로 지표면이 얼어 수확 작업 미미(전주 대비 절반 수준)

  - 주말부터 다시 눈 오기 시작하여 현재(17일)도 계속됨.

○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작년 대비 출하량 감소

  - 전체면적(약 800ha)의 30∼40% 출하되었으나 금년은 20% 정도에 그침.

○ 지난주까지 추위에 대비한 기작업(진도 위주) 물량이 출하되었으므로 향후 출하

량 감소시 가격 상승 가능성 있음.

○ 포전거래가격 시세는 평당 1만 6천원 선.

□ 진도

○ 일요일과 월요일 눈이 많이 와 얼어버린 면적이 많아 출하작업이 원활히 진행

된 면적은 일부에 그쳤음

  - 전체면적(약 1,500ha)의 30%가 출하(전년 대비 10% 정도 출하량 감소)

○ 청 시듦 현상이 지난주 대비 악화, 포전거래 평당 2만원 내외 형성

□ 영광

○ 3한 4온이 지속되어야 하나 금년은 계속해서 저온 현상으로 작업량 크게 감소

○ 출하는 전체(약 320ha)의 30~40% 정도 진행되었으며 이후 3월부터 재출하 예정

○ 한파로 대파가 죽는 현상은 없으나 품질 저하 우려.

○ 포전거래 시세는 평당 2만원 선

  - 전체면적 중 50%는 상인, 50%는 농가에서 보유 중.

□ 부산

○ 김해지역은 시설면적이 많아 피해가 적은 편이나 부산 명지 대파의 경우 한파 

피해가 전체 포전(약 530ha)의 10∼20% 발생

○ 부산·경남지역 대파는 대부분 부산 인근의 지방시장에서 소비되나 호남지역 대

파 부족시 일부 서울시장으로 출하됨.



3. 출하 전망

□ 호남지역 전체 출하량은 당초 12월 전망치보다 감소

○ 전체 출하량은 20∼2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12월 조사치 기준보다 7∼12% 

추가 감소.

  -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4% 감소

  - 단수는 기존 조사치(작년 대비 6% 감소)에서, 한파로 10∼15% 추가 감소 예상

4. 가격 동향 및 전망

□ 등락을 반복하던 가격은 17일에 3,300원/kg으로 급상승

○ 1월 대파 가격은 2,200∼2,500원/kg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주 주말과 월요일 

폭설로 일 시장반입량이 200톤 미만으로 줄면서 3,300원까지 급등

○ 그러나 금일(18일)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은 2,800원 수준으로 다시 내렸음.

□ 금주까지는 다소 출하 공백, 도매가격 2,500∼3,000원/kg 전망

○ 산지 작황 악화로 출하량 감소폭이 커진데다, 작업 진행도 원활하지 못해 금주

가격은 전주보다 다소 높을 전망

  - 전망가격: 2,500∼3,000원/kg

□ 수요일부터 평년 기온 회복 예보, 내주부터 출하공백 완화 전망

○ 기상청 예보 결과,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내

주부터는 출하량 증가가 예상됨.

  - 일평균 반입량 250톤 내외 회복 전망.

○ 이에 따라 가격은 3,000원 이하로 하락할 전망임. 그러나 여전히 출하량 감소로 

작년 대비 가격 강세는 이어갈 전망임.

○ 포전거래 가격이 16,000∼20,000원/평으로 작년보다 6,000∼10,000원 높게 형성

되어 도매가격은 2,000원/kg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음.

□ 2월까지는 당분간 작년 대비 가격 강세가 지속 전망

○ 현재 시든 대파 청이 사라지고 다시 생장하는데 15일 이상이 걸려 출하량 회복



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

○ 또한 폭설과 한파 피해로 3월 영광 대파와 재배면적이 증가한 경기 월동대파 

출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출하량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격 강세는 

지속될 전망.

  - 2월 전망가격:　2,500원/kg 내외


